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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신문 보도[‘19.1.29] 설명 자료 -
 

 ◈ 2019년 1월 29일 서울신문에 보도된“소각장 조합 소각시설 검사 
관련 기사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의 입장을 설명합니다.

□ 보도 내용

① “사실상 한 식구다 보니 엉터리 검사 등 다양한 부정이 가능할
수 있다”

② “조합이 검사하는 게 모순으로 지적돼“

□ 설명 내용

< ①에 대하여 >

○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으로서 정부가
정한 ①「폐기물관리법」의 검사기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
검사방법에 관한 규정[환경부고시 제2017-186호, 2017. 10. 16]
③ 소각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 매뉴얼(공제조합 제정) 등에
근거하여 정해진 검사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설치 및 정기검사를
시행하고 있음.

○ 특히, 검사장비는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 검사자의
주관적 판단이 일체 개입할 수 없는 측정 시스템으로 검사결과
(합·불합격)와 도출된 내용 그대로 관할 환경청·지자체 및 업체에
통보하게 되어있음.

< ②에 대하여 >

○ 정부로부터 전문성과 객관성에 근거 위탁업무를 부여받은 공제
조합이고, 조합원이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
있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보관량 조사와 사업장
실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이라는 관계는 조사
및 검사업무에 일체 개입할 수 없음.

○ 특히, 환경부에서는 검사기능의 객관성·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
검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검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
신뢰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. 끝.


